
한 해 중 가장 밝았던 저녁이 지나고, 지키며 견뎌
야 하는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선다. 영혼이 육신을
필요로 하듯 자연은 계절에 깃들어 있고, 영원한 육
신이 없듯 자연은 새로운 계절에 깃들어 간다. 푸른
잎들이 푸른 과거를 놓고, 흙이 메운 곳엔 가을꽃이
돋아 있다. 폐부 끝까지 파고드는 대기와 망막의 구
석구석을 걷어 젖히는 푸른 하늘을 대신할 말을 찾
을 수 없다. 가을이다. 한가위 다음날인 10월 1일 북
한산 둘레길 7구간인 옛성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길
에서 각황사를 만났다. 

옛성길은 탕춘대성 암문 입구에서 북한산 생태공
원 상단까지 걷는 약 2.7km 길이며, 모두 걷는 데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옛성길은 성문을 통과
하는 길이다. 부드러운 흙길을 밟으며 옛성길을 오

르면 탕춘대성 암문을 지난다. 전망대에 이르면 족
두리봉을 비롯해 향로봉과 비로봉, 사모바위, 승가
봉, 나한봉, 문수봉, 보현봉 등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기자는 녹번동에서 시작되는 산
책로를 통해 중간 지점인 전망대부터 걸었다. 전망
대는 서울시가 지정한 우수조망명소다. 소나무 숲이
울창한 옛성길은 걷기 쉽고 곳곳에 쉼터가 있어 탐
방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이다. 전망대를 지나 약
500m 정도 걸으면 구기터널과 연결된 대로와 만나
게 된다. 거기서 둘레길을 버리고 대로를 건너 구기
터널 쪽으로 걸으면 터널 입구에서 각황사 가는 길
을 만난다. 

각황사 가는 길은 터널 바로 앞의 계단길에서 시

작되는데,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아스팔트길에서 한
발작만 옮기면 숲길이 시작된다. 둘레길을 걷다가
걸어도 좋고, 처음부터 각황사길을 생각하고 시작해
도 좋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내려서 구기
터널 쪽으로 700m 정도 걸으면 구기터널이 나온다.
터널에서 각황사까지는 약 900m다. 도심에서 갑자
기 들어선 각황사 숲길은 문을 열고 들어온 길이 아
니라 담을 뛰어 넘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길
이다. 달리는 자동차의 굉음과 도심의 소음들이 갑
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다가온다. 흙이, 가을꽃이, 숲
이, 개울이, 시작된 가을이. 기자는 2006년 5월에 각
황사를 찾은 적이 있다.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을 뵙
기 위해서였다. 각황사는 의룡 스님이 1966년에 세
운 절이다. 흙 위로 드러난 소나무의 뿌리가 힘겨운
발밑을 받쳐주고, 숲 끝에 닿을 듯 서있는 깊은 하늘

이 손목을 잡아끈다. 각황사 가는 길은 각황사를 지
은 의룡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내리며 손수 낸
길이다. 각황사를 세웠던 그 때는 길이 없었다. 계곡
을 따라 발을 적시며 다녔다고 했다. “차를 타고 들
어가는 것보다 오솔길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개울로 다니던 것을 절을 지은 후 다음 해에 오솔길
을 냈어요. 울도 담도 없으니까 계곡 전체가 도량이
죠. 얼마나 좋습니까?”환하게 웃던 스님이 떠올랐
다. 그렇게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20분 쯤 걸으면 각
황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울도 담도 없는 각황사 입
구에서 코스모스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조실
스님을 찾았던 그날, 코스모스 대신 그 자리에 조실
스님이 서 계셨었다. 경사진 길 끝에서 반갑게 웃고
계시던 스님이 다시 떠올랐다. 

“부처님 광명으로 환한 도량이 바로 각황사에요.
그믐에도, 비가와도 환합니다. 장마가 져도 개울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요.”탑하나, 종하나 없다.
법당 하나, 작은 텃밭 두 개. 백구 두 마리. 그리고 걸
어온 오솔길 하나. 그 때도 그랬다. 의룡 스님은 김천
직지사 강원의 강주를 지낸 대강백이다. 스님은
2011년 5월 원적에 드셨다. 스님은 관응, 탄허, 명봉
스님으로부터 경전을 익혔고, 강맥을 이었다. 그리
고 서른 살 때 지금의 각황사에 삼매정수선원을 짓

고 평생 공부했다. 도량은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
이 있다면 스님이 안 계시다는 것뿐이었다. 스님 몸
하나 겨우 누일 작은 방도 그대로였다. 그 때 이 작
은 방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었다. “지혜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물을 건너갈 때는 배를 이용하고, 산
을 올라갈 때는 자신의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모래를 시루에 담고 떡이나 밥을
지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
리석은 중생들은 시루에 모래를 담고 불을 땝니다.”
스님은 뵐 수 없었지만 각황사엔 대강백의 기억이
있었다. 

마당에서 백구가 짖는다. 백구를 묶어놓은 줄이
풀려 백구 한 마리가 도량을 돌아다닌다. 묶여 있는
백구가 백구를 보며 짖는다. 등산객이 걱정스럽게
절 식구를 찾는다. “백구 줄이 풀렸어요. 달아나면
어떡해요. 빨리 나와 보세요.”공양주가 문밖으로 얼
굴을 내며 말했다. “백구는 어디 안 가요.”백구는 풀
린 줄 끝에 돌아와 있었다. 그랬다. 백구는 달아나지
않았다. 스스로를 묶어놓지 못해 어지럽고 걱정스러
운 세상이다. 백구도 법문을 하고 있었다. 등산객은
다시 길을 시작했다. 각황사 뒤 쪽으로 등산로가 나
있다. 계속 걸으면 향로봉과 비봉 쪽으로 갈 수 있다.
등산에 뜻이 있다면 각황사를 들러 봉우리까지 올라

가도 좋고, 다시 내려와 둘레길을 걸어도 좋다. 북한
산 둘레길은 구간과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길이어서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내려오면 된다. 물론 시작도 편
한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각황사를 뒤로하고 다시
오솔길을 걷는다. 다시 도심의 소음이 들려온다. 북
한산 기슭 한 편엔 대강백이 손수 길을 내고 손수 지
은 도량이 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강맥을 이은 대
강백의 이름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 그 오솔길에. 

글·사진=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직지사강원의강주를지낸의룡스님이1966년에북한산기슭에세운각황사. 지나던객이잠시발걸음을멈추고회랑에앉았다.

⑬북한산옛성길
그리고각황사

8 제 909 호201̀2년 10월 10일수요일 / 불기 2556년 절이있는둘레길

〈북한산 옛성길과 각황사 가는 길〉

조망좋고걷기편한옛성길

한걸음안에도심과숲길있어

대강백이손수낸각황사오솔길

“지혜란물건널때배를타는것”

울도담도없는절입구에서코스모스가…

서울시가전망명소로지정한옛성길전망대에서면북한산의봉우리들이한눈에들어온다.

2556년 전 부처님 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 반야심경

“ 금강경중 수보리 심해의취 체루비읍”
서서 울고 엎드려 울고 부모처자식 죽은 것처럼 통곡하며 미친것처럼 울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폭포수 같은 그 눈물은 지금도 바다 되어 유유히 그대 마음속에 흐른다.
여기 수보리 노인이 스승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이것이다 즉생실상 으로.... 

(금강경 중에서)

반야심경 속 관자재보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내면에 있으며 그 자는 스스로 보는 눈이다.
인도어로는 아발로키테스바르(avalokita svara) 라 한다.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은 거짓이며 속임수이다 그 실체
는 어디에도 없다. 아누다라삼막사보제만 비존재로 있다. 타인을 구제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먼저 구제하라
법화경중에는 인간성과 성욕 섹스에 대한 설법이 있다.무량의경중 응당관찰 여시 관이 이입중생 제근성욕

성욕무량고 설법무량 설법무량고 의역무량 무량의자 종일법생 기일법자 즉무상야 여시무상 무상 불상 명위실상

명 상 사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342
전화 033)521-1772. 010-7200-0943. 동암 붓다 합장

“관음경중”에는
약유중생 다어음욕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욕

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탄생하여 살아가면서 무수히 일어
나고 쓰러 저 가는 성욕 남여간 애정 욕망 무량무수로 많다. 
그 성욕 선악으로 나누어서 어느 편 에도 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성욕을 공경하라
그 성욕 애욕에 동일시되지 말고 지켜보는 자로 남으라. 
그러면 성욕 애욕이 변하여 기쁨으로 사라 저 갈 것이다.

108일 강의

입제 : 양력 10월 20일(토)부터 108일 동안
(백일기도 경전강의 많은 동참 권합니다)


